
보도시점 2026. 9. 27.(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6. 9. 23.(수)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전기안전관리 실태 조사

  – 전국 500곳 사업장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실태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5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따라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무수행 실태 등을 점검하여 전기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현장의 전기안전

관리 역량 및 수준을 높인다.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시설이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히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위

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과태

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도자료



  김용운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는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해 전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한 전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추진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용운 (044-201-7900)

에너지안전효율과 담당자 사무관 고건우 (044-201-7895)

담당자 사무관 한주영 (044-201-7897)



붙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추진 계획

□ 추진배경

 ㅇ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ㅇ (조사기간) ‘26. 9. 28.(월) ~ 11. 13.(금) 

 ㅇ (조사대상) 약 500개소

   * (’24년) 740개소 대상(‘24.10~11), (’25년) 660개소 대상(‘25.11~12)

 ㅇ (조사방법) 지역별 12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 실시

   * 기후부,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 

 ㅇ (조치내용)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개선 권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 형사고발(전기안전공사) 또는 시정명령(지자체) 조치

   * 내용증명 등 발송을 통해 자체 개선 및 행정조치 관련 민원 최소화 유도

□ 향후 계획

 ㅇ (실태조사 안내) ‘26. 9~ (조사 7일 전)

 ㅇ (실태조사 보고) ‘27. 1


